수신 : 관산회원

제목 : 2003년도 춘계야유회
회원여러분 !

가정의달 이봄에 가정에 많은 즐거움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관산회 사이트에 여러번 공지한 관산회 춘계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며, 회원여러분 및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시간 : 5월 17/18일 ( 토요일/일요일), 1박2일

장소 : :”약속의섬” (청소년수련장), 경기도 가평 북면 적목리 ( 명지산자락 ). 

소장 : 우성주 부장

전화 : 011-9122-5835,  031-582-0586

예약자 : 관산회 김영국

*넓은개울, 야영지, 운동장, 식당, 숙박시설,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좋은 하이킹코스가 있슴.   

회비: 20,000/ 회원일인, 30,000/ 가족동반회원    

프로그램 및 일정;

5월17일 (토요일)

17:00: 현장 개별 집합및 방/야영지 배정/ 텐트정리

18:00- 19:00:  개별/조별 취사 및 식사준비

19:00- 20:00:  전체 식사

20:00- 22:30: 캠프화이어 (진행; 85회 정각/86회 김용수)

23:00: 취침

5월18일 (일요일) :

06:00: 기상 

06:30-08:00: 아침 하이킹, 명지산 (진행; 로보대)

08:00: 아침식사 (단체제공)

09:00:  축구, 족구, 단체놀이 (진행; 71회 김우영, 86회 정각/86회 김용수)

12:00: 점심식사 (단체제공) 

13:00 – 15:00: 오후 단체게임 (진행; 71회 김우영, 86회 정각/86회 김용수)

15:00: 종료/ 현지해산

교통 

· 현장은 가평역에서 약 27Km 들어 갑니다 (75번도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명지산자락입니다.

· 개별적으로 아니면 가까운 동기분들 위주로 차량을 준비하여 현지에 오후 5시까지는 도착하여 주십시요. 토요일 오후에 경춘가도의 차량이 많습니다. 토요일 집에서 일찍출발 하여 주십시요.  본부조는 점심이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계곡에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 현장지도는 “별첨”합니다.

· 하기에 있는 준비회원들에게 각자의 교통편을 확인하여 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량준비가 안되는 회원들을위하여 별도로 차량을 준비 하겠습니다.

취사/식사

· 17일 저녁은 단체제공이 아니며, 취사를 개인/가족단위 혹은 동기분들/선후배들 단위로 직접 취사준비를 하여 주십시요.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기구, 코펠, 취사재료등 취사준비를 직접하여 주십시요. 준비가 안되시는분들은 본부조에 별도 확인 하겠습니다. 

· 단, 식사는 전원이 같이 모여서 다같이 “맛있게 먹자” 하겠습니다.

· 혹시, 당일 저녁늦게( 7시이후 ) 도착하시는분들은 경춘가도에 휴게실및 식당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시는 길에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장인 관계로, 개별적으로 식사주문이 안됩니다. 단, 본부조에서, 밤늦게 야식등은 항상 준비가  됩니다.

· 18일 아침 및 점심은 식당에서 단체 제공합니다.

숙박/취침;

· 야영이 가능한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집에 텐트가 있는분들 가족단위로 혹은 동기별/조별단위로 야영준비를 하여 주십시요. 밤이나, 새벽에 아직 쌀쌀합니다. 침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현지에 단체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야영준비가 불편하신분들, 준비없이 오셔도 숙박 가능 합니다. 현지에 방가로 시설 및 다른 숙박이 많이 가능 합니다.  부담없이 오시기를.  다음주중에 개별적으로 확인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야영을 계획하시는분들 아직 봄이며, 계곡/산속이라 밤이나/새벽에는 싸늘 합니다. 두터운 옷들을 준비하시고, 침낭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 새벽 하이킹을위한 신발 및 복장을 준비 하여주십시요.

· 18일 각종 구기시합에 참가할 준비를 하여 주십시요.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 손전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요. 

본부조/ 연락 및 확인:

김영국/ 황호근/김주현/김우영/ 김진우/ 김영수/ 김종안/ 김민철/ 이은배/ 정각/ 홍진규/ 박성현/ 김용수/ 조상철

캠프화이어, 각종게임 진행 : 정각 / 김용수

위의 회원들이 각담당 기수들의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참여여부, 참석범위,  수송수단, 저녁취사준비, 야영준비등을 확인 하겠습니다.

관산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기본 뿌리를 다지느라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후 지난 6개월을 바삐 지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으며, 더욱 노력을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맞나도 중앙, 스카웃이라는 두마디로 모든것을 믿고 다같이 단결할수 있다는 자신감에 임원진이 용기를 내어 상기와 같이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글을 접하는 회원님및 가족분들 다같이 동참 하여 5월 신록의 계절을 다같이 만끽할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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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회 임원일동 및








회장  왕기주 (54회)

